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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5세대(5G) 특화망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 광역형 5세대(5G) 특화망으로 산업단지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과

산업단지 내 5세대(5G) 특화망 구축 및 입주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국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

(AX)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광역형 5세대(5G) 특화망 기간 시설

(인프라) 도입 및 확산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협력 ▲입주 기업 

대상 특화망 도입·활용 지원 ▲전자파 안전 관리 및 기술 자문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는 제조·물류·연구 개발 기능이 집적된 공간으로, 최근 인공

지능(AI), 자율 이동 로봇(AMR),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과 결합하며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5세대(5G) 특화망은 초고속·

초저지연·초연결 통신은 물론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고 있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핵심 통신 기간 시설(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5세대(5G) 특화망은 개별 기업이나 건물 단위의 소규모 구축에

머물렀으나, 양 기관은 이를 산업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광역형 5세대

(5G) 특화망' 모형(모델)을 통해 다수의 입주 기업이 고품질 통신 기간 

시설(인프라)을 개별 구축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통신망 구축을 지원하여 산업단지 내 인공지능(AI) 확산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5세대(5G) 특화망 지원 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자율 제조·물류 등 입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정책·

기술 지원 및 전파 간섭 최소화 대책 마련, 인공지능(AI) 기반 5세대(5G)

특화망 실증 등을 추진한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가 산업단지

내 광역형 5세대(5G) 특화망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전국 산업단지로

확산시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